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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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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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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결혼한 지 5년 이내 신혼부부가 8만2000쌍이나 줄었다. 결혼을 기피하

는 사회적 추세 속에 코로나19로 계획했던 결혼식 마저 미루게 된 영향으로 보인

다. 결혼하고 4년차까지는 자녀 수가 평균 1명도 채 되지 않는 등 출산도 늦추는 

추세다.

통계청이 12일 내놓은 ‘2021년 신혼부부 통계’에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혼인신고를 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는 110만2000쌍으로 전년(118만

4000쌍)보다 7.0%(8만2000쌍) 줄었다.

2017년 138만쌍이던 신혼부부는 2018년 132만2000쌍, 2019년 126만쌍으로 6

만쌍 안팎이던 감소 폭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7만6000쌍으로 커지더니 

지난해에는 더 확대된 모습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결혼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청년 층 인구 감소 

영향으로 신혼부부는 해마다 줄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더욱 심화되면서 작년에는 감소 폭이 더욱 컸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10쌍 중 2쌍은 재혼부부다. 남편과 아내 모두 초혼인 부부는 지난해 

87만1000쌍으로 전년(93만8000쌍)보다 줄었다. 남편이나 아내가 재혼이거나 둘 

모두 재혼한 재혼부부는 22만7000쌍으로 역시나 감소했지만 전체 신혼부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0.1%p) 늘었다.

혼인 연차 별로는 1년차가 19만2000쌍으로 전년보다 10.4% 감소했고, 구성비

도 17.4%로 가장 적었다. 해마다 결혼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로 기존 결혼 계획을 미룬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 신혼부부 수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경기 수원(2만8100쌍), 성남(2만

300쌍), 고양(2만3900쌍), 화성(2만7600쌍), 충북 청주(2만300쌍), 경남 창원(2만

1100쌍) 등 수도권 신도시나 주택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은 신혼부부가 2만쌍이 

넘었다.

반면 전북 장수(272쌍), 전남 곡성(265쌍), 구례(277쌍), 경북 군위(217쌍), 영양

(203쌍), 경남 의령(290만쌍) 등 농촌 지역은 300쌍 미만으로 신혼부부 보기가 어

려웠다.

신혼부부 자녀 수도 줄고, 아이를 갖는 시기도 늦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초

혼부부 87만1000쌍 중 자녀가 있는 부부는 47만2000쌍으로 전체 54.2%로 전년

보다 비중이 1.3%p 낮아졌다. 평균 자녀 수는 0.66명으로 전년보다 0.02명 감소

했다.

초혼 신혼부부의 평균 자녀 수는 혼인 4년차(0.86명)까지도 평균 1명에 되지 

않다가 5년차(1.05명)에 이르러야 평균 1명을 겨우 넘겼다. 유자녀 비중도 혼인 3

년차에야 무자녀(42.9%)보다 많은 57.1%로 나타났다.

경제활동별 자녀 현황을 보면 맞벌이 부부의 유자녀 비중이 49.6%로 외벌이

(60.5%) 부부보다 낮았다. 맞벌이 부부 중 자녀가 있는 부부 비중은 49.6%로 외

벌이 부부(60.5%)보다 10.9%p 낮았다. 맞벌이 부부 평균 자녀 수도 0.59명으로 

외벌이 부부(0.74명)에 비해 0.15명 적었다.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49.1%로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

지 않는 부부의 유자녀 비중(62.1%)보다 13.0%p 낮았다.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

는 부부의 평균 자녀 수는 0.59명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부(0.77명)보다 

0.18명 적었다.

주택 소유 여부도 자녀 유무에 영향을 미쳤다. 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유자녀 

비중(59.9%)이 무주택 부부(50.1%)보다 높고, 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평균 자녀 

수는 0.73명으로 무주택 부부(0.60명)에 비해 0.13명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결혼 꺼리는데 코로나까지…신혼부부 1년 새 8.2만쌍 줄어
통계청, ‘2021년 신혼부부 통계 결과’ 발표

결혼 5년 내 신혼부부 118.4만→110.2만쌍

평균 자녀 0.66명 불과…5년차에 겨우 1명

맞벌이 부부, 외벌이 부부보다 애 덜 낳아

지난해 초혼 신혼부부 두 쌍 중 한 쌍 이상은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맞벌이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보이면서 초혼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 소득도 

사상 처음 6000만원을 돌파했다.

신혼부부 평균 소득이 역대 최대를 보였지만, 이들 10명 9명은 금융권에 대출 

잔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의 대출금 잔액 중앙값은 1

억5300만원으로 전년보다 15.4% 증가했다.

통계청은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1년 신혼부부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매년 11월1일 기준으로 혼인 신고한 지 5년이 지

나지 않은 부부 중 혼인 관계

를 유지 중이며 국내에 거주

하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초혼 신혼부부 87만

1428쌍 중 맞벌이 부부 비중

은 54.9%(47만8040쌍)로 전

년보다 2.9%포인트(p) 늘었

다. 맞벌이 부부 비중은 통계

가 작성된 2015년 이래 꾸준

히 증가해 지난해 역대 최대

를 보였다.

맞벌이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초혼 신혼부부의 

평균 소득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지난해 초혼 신

혼부부의 연간 평균 근로·사

업 소득은 6400만원으로 전

년(5989만원)보다 6.9% 증가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연간 평균 소득이 6000만원을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5000만~7000만원 미만이 22.4%로 가장 많았으며 3000

만~5000만원 미만 22.0%, 7000만~1억원 미만이 20.2% 순이었다. 1억원 이상도 

14.8%로 집계됐다. 초혼 신혼부부 중 맞벌이 부부의 평균 소득은 8040만원으로 

외벌이 부부(4811만원)보다 1.7배 많았다. 맞벌이 비중이 가장 높은 혼인 1년 차 

부부(6582만원)의 평균 소득이 가장 높았으며 3년 차 부부(6122만원)의 평균 소

득이 가장 낮았다. 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평균 소득은 7235만원으로 무주택자 부

부(5797만원)의 1.2배였다.

초혼 신혼부부 중 대출 잔액이 있는 부부는 전체의 89.1%(77만6818쌍)로 전년

보다는 1.6%p 증가했다. 대출 잔액 규모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작년 11

월1일 기준 제1, 2금융권에서 받은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 대출을 

의미한다. 사채 등은 제외됐다.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의 대출금 잔액 중앙값은 1억5300만원으로 전년(1억

3258만원)보다 15.4%(2042만원) 늘었다. 중앙값은 대출금을 받은 신혼부부를 순

서대로 늘어놓았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을 의미한다. 대출 잔액은 1억~2억원이 

30.7%로 가장 많았다.

대출 잔액 중앙값은 맞벌이 부부가 1억7211만원으로 외벌이 부부(1억3566만

원)의 약 1.3배 높았다. 또 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8575만

원으로 무주택 부부(1억3000만원)보다 1.4배 높았다.

작년 11월1일 기준 초혼 신혼부부의 72.1%는 아파트에 가장 많이 거주했다. 전

년보다는 0.4%p 상승한 수준이다. 단독주택 거주 비중은 전년보다 0.8%p 하락

한 11.4%였다. 초혼 신혼부부 중 1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신혼부부는 

42.0%로 전년보다 0.1%p 내려갔다. 혼인 1년 차의 주택 소유 비중은 30.7%이고 

5년 차에는 51.9%로 연차가 높을수록 주택 소유 비중이 높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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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소득 첫 6천만원 돌파…빚 1억5300만원 ‘역대 최대’

초혼 신혼부부 맞벌이 비중 54.9% ‘최대’


